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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3 년 4 월 9 일 “(부활절) 부활의 산 소망”(벧전 1:3-4)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것인데, 이에 따르는 걱정 불안도 사람만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인 사랑을 어렵게 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1] 그 크신 자비로 

사람은 걱정 불안에 쌓이면 하나님은 그것이 죄의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에덴에서 시작한 아담과 하와는 미래를 향하여 긍정적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부여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인도하심의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벰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을 등지자, 사람과 피조계가 질서/조화를 잃는 바람에 하나님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 사랑하시는 증거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을 때 어떤 제자도 그분을 이해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옳게 산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 모든 사람이 취하도록 
예비된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믿는 자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채워질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갖습니다. 그 생명은 서로 사랑함, 마음이 교통하는 
하나됨, 치유, 회복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의 산 소망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부활의 생명’이란 어떤 내용과 뜻을 갖습니까?  

2.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게도 부활의 생명이 임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